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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1. 7. 2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｢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｣의 시장잠재량은 2020년 기술수준

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잠재량 (한국경제 7.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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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기사에서 언급한 ｢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｣의 태양광·풍력 시장

잠재량은 ‘20년의 기술수준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잠재량임

◇ 시장잠재량은 기술혁신과 규제완화,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변동될

수 있으므로 ‘20년의 잠재량과 ’50년 잠재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

◇ 7.22일 한국경제 <자가당착에 빠진 신재생에너지 정책> 보도에 대하여
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□ ‘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’의 태양광·풍력 시장잠재량을 감안할 때

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졸속 확대 우려

□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태양광 패널로 전국토의 6.1%를 덮어야 가능한

시나리오로 현실성 결여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□ ｢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｣의 태양광·풍력 시장잠재량은 ‘20년의 기술

수준 및 규제와 정책환경 등을 반영한 ‘20년 기준 잠재량임

ㅇ 시장잠재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

지원 및 규제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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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예를 들어, 현재 태양광 모듈효율은 20% 수준이나, ‘50년에는

34%로, 현재 대비 70%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

ㅇ 또한, ‘시장잠재량’ 의미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변하면 잠재량도

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발전원가가 하락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

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하면 잠재량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음

□ 따라서 ’20년의 잠재량과 ‘50년의 잠재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

무리가 있으며,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‘50년의

기술혁신*과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

     * 태양광 효율 향상에 따른 동일용량 대비 설치면적 감소, 풍력 대형화 및 이용률 향상 등

□ 한편, 태양광 패널로 전 국토의 6.1%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이러한

기술혁신과 건물 등의 활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서,

ㅇ 유휴부지 및 기존건물의 활용과 태양광 고효율화를 고려할 경우,

실제 필요한 면적도 제시된 국토면적 6.1% 보다 절반 이하로

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

□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

하여 주시기 바람

※ 문의 :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(044-203-5360) / 강은구 사무관(5361)


